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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동향 ) 2022.5.12. “디지털타임스” 보도

 ❍ 윤석열 정부, 첫 추경부터 농업계와 약속 어겨..정부 비료 지원 1800억원 삭감

   - 당초 3000억원 지원하기로 약속..60% 삭감

   - 농협이 추가로 1800억원 추가 분담

   - 대선 공약 "비료 가격 상승분 상당 부분 지원" 약속 무색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부터 농업계와 약속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는 지난 3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분에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12일 발표된 추경안을 보면 전체 보조금에 정부와 지자체는 불과 20%만 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0%는 농민이 출자한 농협과 농민 자부담하게 됐다. 비료 가격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겠다던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무색한 상황이다.

12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13일 국회

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ㆍ민생ㆍ방역 지원 등을 위해 36.4조원, 지방재정 보강으로 23

조원을 추가해 총 59조4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 지원' 명목으로 3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보조'한다면서 정부 10%, 지자체 10%, 농협 60%로 

분담 비율을 표기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정부는 국비로 30%, 지자체 20%, 농협 30%, 

농민 부담 20%로 분담 비율을 정한 바 있다. 정부와 지자체 분담 비율이 30%나 준 셈이다.

이에 정부 분담금은 1800억원에 3분 1로 줄어 600억원으로, 지자체 분담금도 1200억원에

서 절반인 600억원으로 줄었다. 대신 농민들이 출자해 운영하는 농협이 추가로 30%(1800억

원)를 분담해 60%를 끌어안았다. 정부와 지자체는 60%(1800억원)나 아낀 셈이다.

정부는 지난 1월 3일 국제 비료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라 농업인 부담완화를 위해 '2022년 

정부 예산 의결서 부대 의견'을 반영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약 6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화학비료 가격 급등으로 정부와 농협이 80%를 지원한 

선례를 따라, 가격 인상분의 80%(약 24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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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농업공약을 발표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비료 가격 상승분을 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해 농가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첫 

추경안부터 약속을 어긴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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